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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reports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 with seven college students whose 

parent dies. The study was exploratory in considering cultural values on intact family and asked the question: What do children 

experience after parental death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with intra and extrafamily systems? Young adult children of single 

parent family expressed that they felt social pressure to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their single parent. They made efforts to 

fulfill the social expectation and to achieve social desirability. Social stigma from extrafamily systems affected the experiences 

of the bereaved children. In terms of intrafamily system, young adult children tend to idealize their deceased parent. Single 

parents depended on the young adult children, which made parent-child relationship enmeshed or conflicting. The holistic 

view of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intra and extra family systems when 

understanding family loss experience of the bereaved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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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사별(死別)이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뜻한다. 사별은 가

족생활주기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건으로서, 예견된 

것이든 갑작스런 것이든 가족전체의 역동(family dynamic)

을 깨뜨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Walsh와 McGold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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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은 사별이야말로 가족이 적응하는데 가장 고통스러

운 과정을 거쳐야하는 경험이라고 역설하였다. 사별은 가족

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실을 유발한다(Kubler-Ross & Kessler, 

2000). 특정 가족원이 물리적으로 부재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 구성원이 제공하던 경제적 수입의 상실, 정서적 지원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별은 남아있

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슬픔, 고독감, 분노, 죄책감 등의 심리

적 고통을 유발하고, 신체적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Ra-

phael, 1983). 사별로 인해 이전의 가족항상성은 상실되며, 

새로운 적응을 위해서는 역할을 재조정하는 힘든 가족과업을 

수행해야 한다(Davies et al., 1986). 

사별이 가족에게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별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다룬 국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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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가족원의 죽음

이나 사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대동, 2004). 가족원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일상에서 배제하려는 문화적 규범은 사별 후 가족이 

겪는 경험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한다. 통계청(2007)

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체사망자는 243,934명으로 

하루에 668명이 사망하였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인 1명

당 3명의 유가족을 가정할 때 일 년에 731,802명, 하루에 

2,004명이 사별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별은 모든 가족이 언젠

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별을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생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정상화(normalization)하려는 노력이 오히

려 사별 후 상실경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기능적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가족사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인의 심리내적 적응

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체계적 관점의 연구는 제

한적이다. 진행된 연구들도 조사법에 의거해 한정된 양적정

보만을 제공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질적접근을 시도하지만 사

별가족에 대한 피상적인 기술(description)에 머물고 있어 심

층적 이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사별 가족에 대

한 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

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별가족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최근 30여 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죽음과 

사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죽음학(thanato-

logy)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은 1950

년대부터 형식적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1960

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거듭하

여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대학 내에서는 “사망

과 임종(death and dying)” 관련 과목들이 활발히 개설되

고 있고, 해마다 1,000여 개에 이르는 죽음 및 상실교육 프로

그램이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김대동, 2004:2-3). 

이러한 죽음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는 임종과정의 심리적 

변화를 단계화한 Kubler-Ross(1969)의 고전 “On Death and 

Dying” 이후, 이와 관련된 전문학술지들의 발간이 뒷받침되

었기 때문이다. Death Studies, Mort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등

의 대표적 학술지들은 현재까지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양성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가족, 친구, 친척 등 포괄적인 주요타자(signi-

ficant others)와의 사별 후 개인의 심리내적 적응에 초점을 

두거나(Dutton & Zisook, 2005; Mercer & Evans, 2006; 

Michael & Snyder, 2005) 또는 전통적인 애착이론을 바탕

으로 고인과의 유대가 사별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한 연구들(Field et al., 2005; Lalande & Bonanno, 2006; 

Stroebe & Schut, 2005)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별대상을 잊고 보내버리기(“letting go”) 보다는 유대감을 

지속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상실감으로 야기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

으로 특정 치료모델의 효과를 검증한 임상분야의 연구들(Boe-

len, 2006; Wagner et al., 2005)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사별 후 병리적 문제없이 재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존부모의 온정적 태도와 일관된 훈육

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Haine et al., 2006)도 있다. 특히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Silverman, 1994; Vachon 

& Stylianos, 1993)은 유가족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이웃, 친척, 교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의 온정적이고 지지

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문제는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해 증가하는 서구 논문들의 

학문적 지향(orientation)이 사별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상호

작용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앞서 열거한 관련 학술지나 선행

연구들 다수가 개인심리학 분야에 근거를 두면서 가족관계

를 분석의 단위로 하기 보다는 개인의 내적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별의 대상을 혈연, 입양,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구나 동거파트너까지 포

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별 대상을 특정 가족구성원으로 

제한하고, 가족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체계론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사별가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가족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사별 후 가족이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

한 학문적 논의를 어렵게 해왔다. 이는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연구가 서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사별에 관한 국내 연구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가

운데, 특히 가족관계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족학적 지향을 가지고 중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기숙, 2001)하거나 중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연구한 논문(유희옥, 2004)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사별 후 상실경험이 아닌 임종

자를 중심으로 사별 전 준비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사별을 경

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나마 목회상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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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김홍근, 1996; 전요섭, 2000; 정정숙, 199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목회상담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사별 가

족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보다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김흥근, 1996; 168)”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 사별 후 상실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정(김오남, 2005)과 

사회적응력 향상(강기정, 2005; 조성연, 2003), 한부모가장과 

청소년자녀의 갈등(김오남, 2004),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

한 복지대책(조성연, 2004) 등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사별과 이혼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한부모가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으

로써 자녀의 관점을 간과해왔다. 한편, 전미영(2000)은 가족

자원이 사별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접근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의 측정도구로 수량화된 연구대상의 사별

경험이 얼마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

는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와 달리 가족 사별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서 김상우(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사

별을 겪은 9명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사별대상이 

각기 다르고(부친, 모친, 배우자), 사망원인도 자살, 사고, 병

사 등으로 상이한 것은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에서 방법론적 취약성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선행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며 학문적 지향이나 방법론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체

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별 후 상실경험을 관계적 측

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가족의 사별경

험을 서구의 이론모델에 끼워 맞추기 보다는 질적연구방법

을 통한 귀납적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사별 후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사별 한부모가족의 관계성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사별 한부모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사별 한부모가족

이 겪는 가족관계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자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인식론적 정당성

가족 사별 후의 경험과 같이 국내 선행연구의 부재로 한

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이 미처 구축

되지 못한 경우, 그 특정 현상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를 경청하려는 시도(“let their voices be heard”)가 우선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질적연구

방법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순간을 기술하며(Denzin & Lincoln, 2000:3), 이들이 특정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행동 이

면에 감추어진 동기, 정서, 신념, 가치관 등을 이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데 목적을 둔

다(Schwandt, 1997). 

질적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가족원의 

죽음”처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

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Stern, 1980). 또한 기존의 실증주

의적(positivistic)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방법을 통

해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정, 태도, 사고과정, 관계

성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스트레

스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개방질문을 통해 이들의 내적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구의 기존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로 한국 가족

의 사별경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양돼야 하며, 한국의 

독특한 가족가치관, 부모-자녀관계, 죽음과 관련된 사회문

화적 규범 등을 고려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서구 이론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기술에 의존한 

피상적 수량화 대신 맥락중심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 가

족이 어떻게 일상에서 사별 후 한부모가족을 경험하며 어떠

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통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취

했다. 현상학적 접근이란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 경험이 가진 핵심(essence)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려는 철학적 관점이자 방법이다(Van Manen, 1990). 현

상학적 접근에서는 특정 사회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술하고, 그들이 자신

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사별을 경험한 자녀가 가족외체계 

및 내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사별대상을 부모로 한정하고, 한쪽 부모와의 

사별을 겪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가족의 사별

대상은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지만, 

부모 사별은 다른 대상에 비해 보편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노화가 아닌, 소위 평균수명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죽음은 

가장 보편적 경험에 가장 특수한 상실감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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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평균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한쪽 부모가 사망한 가족의 대학생 자녀를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 사별에 관한 

면접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

므로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갖는 발달단계의 특성

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근거가 되었다. 대학생 자녀는 사

춘기를 겪으면서 긴장관계에 놓였던 부모-자녀관계를 해소

하고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한다(정현숙 등, 2002: 243). 학생

신분이기에 아직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를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사별 한부모가족의 

대학생은 사별부모와 성숙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기회

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생존부모와 맺는 관계가 양부모가족

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7명(여자 3명, 

남자 4명)이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23세~만 25세였다. 자료

수집시 이들은 모두 서울 및 광역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1명은 어머니를 사별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아버지를 사별하였다. 부모 한쪽을 사별한 후 

평균 9.6년이 경과되었으며, 자료수집시 모두 한부모가족의 

형태였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中下)

수준으로 추정된다. 

언급할 것은 연구초기에 참여자 선정 준거에 맞는 대상 

10명을 섭외하였으나 3명이 탈락했다는 점이다. 연구주제가 

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저하시킨데 원인

이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를 철회한 대학생들은 사별한 부

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구체

적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만 살짝만 건드려

도 아버지는 너무나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

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서 평소에 아버지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에 끝

까지 참여한 대학생 7명의 면접을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McAu-

liffe, 2006)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FRD는 컴퓨터보조 

인터뷰(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methods)의 한 종

류로서, 면접자와 면접대상자가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면

서 연구하는 현상에 대해 묻고 답하며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De Leeuw & Nichollas Ⅱ, 1996; McAui-

ffe, 2003). EFRD의 장점은 면접대상자에게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면접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융통

성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높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감

한 주제를 다를 때 자기노출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EFRD를 자료수집방법으로 선정한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연령층에 있어 이메일이 주요

한 의사통신 수단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

라 20대의 96.0%가 이메일 I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김은미, 2005). 둘째, EFRD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족 사별과 같이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에 특히 효용성이 

높다. 낯선 연구자와 마주앉아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대면인터뷰 대신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면접은 연구참

여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사적경험에 대해 보다 솔직

한 답변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Egan, 2006). 셋째, EFRD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

로써 사별과정에 대한 회상, 사별이 갖는 의미, 사별 후 한

부모가족의 경험 등 인지적 과정에 중점을 둔 본 연구주제

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별 한부모가족 대학생

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사별 한부모가족 대학생을 

알고 있는 연구자의 지인들은 이들에게 연구에 대해 개괄적

으로 소개하고, 연구자가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연구자는 통화를 허락한 잠재적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 연구방법, 비밀보장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한 후 참여의사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를 만날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까지였다. 3개월 동안 연구자가 7명의 연구참여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은 모두 138통이다. EFRD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 질문을 먼저 하고 정서적 표현 질문을 후에 실

시하였고, 질문의 수는 이메일 1회 당 1~2문항으로 제한하였

으며, 연구참여자가 답장에 반응하는 시간, 답장의 분량, 자기

노출 정도 등에 유의하면서 후속 질문을 조절하였다. EFRD

를 위한 구체적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하게 되었는지, 부모의 사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망한 부모와 이전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돌아가신 후 어떤 

느낌을 갖는지, 부모의 사망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이러

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

움은 무엇인지, 남은 가족들, 친구, 친척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부모와 사별 후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Creswell(1998:147-150)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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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모사별 경험의 핵심주제

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전체 면접

자료에서 부모와의 사별 및 사별 후 한부모가족의 경험과 관

련된 주요 진술문들을 모두 목록화하는 자료의 수평화(holi-

zonalization of the data) 단계를 거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주요 진술문들을 의미단위로 범주화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기술(textural description)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로서 연

구참여자들이 특정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기술하였

다. 여기서는 앞서 나온 결과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별 한부모

가족이라는 현상의 핵심을 도출하여 통합적인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Creswell(1998: 194)은 질적연구가 신뢰롭게 수행되었음

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검증(verification)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검증전략으로 사용하였다. Miles와 Huberman

(1994:134-137)은 부적사례분석을 설명하면서, 잠정적인 이론

모델이 성립된 후 그 이론모델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이론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

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현상학적 분석 단계에 따라 사별 한부모가족의 경

험을 개념화하는 잠정적 이론모델을 도출한 후, 이 모델에 의

거하여 역(逆)으로 전체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다. 

또한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데로 연구참여자와 연

구자 간의 레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개입을 함으로

써 질적연구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버지 사별과 어머니 사별의 차이

점을 비교하기 보다는 부모사별의 공통경험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의 EFRD 내용이 사별대상에 따

라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공통의 중심주제들로 일관되게 모아

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적사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어머

니 사별 사례가 전체 결과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사별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모사별 경험의 핵심(essence)을 <그림 

1>로 표상화 하였다. <그림 1>을 구성하는 하위주제들을 

가족외체계 및 가족내체계로 나누어 아래에 기술하였다. 

하위주제들을 나타내는 인용문에는 이를 언급한 연구참

여자의 번호나 가명을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각 인용문이 연구참여자들의 합의된 목

소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에게 번

호나 가명을 사용해 꼬리표를 붙이는 것(labeling)이 질적연

구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인 예로, SSCI 등재학술지인 Qualitative Health Research

(http://qhr.sagepub.com/)에서도 인용문에 연구참여자의 

번호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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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외체계

1) 조숙(早熟)에 대한 강요

가족외체계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성숙을 재촉하는 경

향을 보였다. 친인척, 이웃, 부모의 동료 등은 연구참여자들

에게 혼자 된 부모의 슬픔을 강조하면서 조숙에 대한 강요

를 한다. 이는 사별 직후 장례식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 한쪽을 사별한 연구참여자들도 

“어른스럽게 행동해야한다”고 의식하게 된다. 생존부모를 

배려하면서 조숙을 강조하는 가족외체계의 압력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를 사별한 상실감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애도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걸 알았어요. 그냥 눈물이 났

습니다. 얼마나 슬픈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

고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펑펑 울 수 있었던 건 그때

가 마지막이었어요. 사람들은 “네가 울면 엄마가 더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엄마가 걱정되어 잘 울지 못했습니다.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이웃, 동료, 친구 등)은 한국

의 사회문화적 가치인 효를 실천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역할

을 수행한다. 이들은 사별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홀로 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사별한 후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에 

더해 가족외체계로부터 오는 효도에 대한 강조로 이중부담

(double burden)을 느낀다고 고백하였다.

제가 장남에 장손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앞

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집안에 남자가 저 혼자뿐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 1~2

년간은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있

으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장남, 장손이라

며 당부하셨던 말씀들...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지... 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된 저에게 그런 부담

을 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장손이 뭔가 특별하

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

하셔서... 가치관이랄까 그런 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적 낙인을 통한 간접적 규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아직까지 양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를 규범가족으로 간주한다. 가족외체계는 양부

모가족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부

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들 역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버지 안계시다고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도, 만만하게 보는 것도 싫었어요. 만만하게 볼 거라고

는 사실 첨에는 생각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세상이 그렇

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없는 과부도 그렇고 아버지 없

는 자식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요. 어머

니는 아직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셨다고 

말하세요. 

연구참여자들은 양부모가족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한부

모가족에 대해서만 “역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애들이 버

릇없고 맘대로 한다”는 식의 평가에 민감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평가를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

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착한 아들이 되고 남들에게도 착한 이미지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박탈을 경험한다

고 토로하였다. 

아버지가 안 계신 점이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생

각을 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 한 번도 철없이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한번

쯤 “날라리”들과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노는 

청소년을 보면 나도 저렇게 놀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어머니 욕 안 먹게 하려고, 

사고 한번 안치고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 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할머니나 어머니

께서는 “네가 잘해야 된다. 못하면 홀어미 자식이라고 

보여진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 행실을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해

야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모두가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에 담대해진다고 이야기 하였으

며, “친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조금 일찍 경험한 것 

뿐”이라는 태도에 근접하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부모님에 대해 물어오면 아버지가 안 계

신다고 말씀드려요. 부끄러워 할 일도, 숨겨야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건 제

가 아니라 제 말을 들은 상대방이예요. 잠시 머뭇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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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그랬냐”고, “몰랐다”고 말을 해요. 정작 저는 별

로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냥 살짝 “나를 불쌍하

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

해지거든요.

학창시절 때 가정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 가정형편을 기술하라는 거 그런 점이 싫

었죠.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런 얘기들을 안 꺼냈죠. 괜히 양

부모 살아계신 친구들 앞에 위축이 되고 말이죠... 나

이를 먹다보니 솔직해졌다고 할까요. 당당해진 것일 수

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운 어려운 일을 해

냈는데, 장남인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위축이 되면 어

머니의 노력이 격하되는 거 같아 저부터가 당당해져

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을 당당히 하다 보니 한층 시원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당당히 말을 

못했을까 아쉬움도 남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다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2. 가족내체계

1) 사별부모에 대한 이상화(理想化)

연구참여자들은 사별부모에 대해 죄책감, 후회, 원망 등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했는데, 가장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었다. 

특히 사망 전에 갈등적인 가족관계를 가졌을지라도 연구

참여자들은 사별부모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강조하며 이상

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정적 사건을 망각하고 긍정적 

사건을 기억하려는 방어기제 때문일 수도 있고, 갈등관계였

던 대상과 화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의식적 

노력일 수도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밖에 없다는 무의식적 체념일 수도 있다. 사별부모에 대한 

이상화는 그리움과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족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항상 엄마 편이

었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안 계

셨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라도 살아계셔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미워했던 

아버지지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선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살아계실 

때는 많이도 미워했는데, 이젠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

고요. 그냥 아버지 외롭게 해드린 것이 너무 죄송할 뿐

이에요. 또 아버지와 좋았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보고 싶

어져요. 아버지가 아파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면 제 맘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거창하게 효도랄 것도 없이 그냥 학교

에서 공부 잘하는 모습, 나중에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없어서 슬퍼져요.

술에 취하면 한탄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폭

력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런 생

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모습이 더 많이 기억

나요. 나뿐 기억은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아버지가 술

을 드시면 무서웠다”라고 생각되고요. 미운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버릇없이 굴면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것이 아버지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데 안 계시는 게 서운해요. 

2) 생존부모와의 역할전도

부모사별 후 자녀는 가족체계 내에서 지위의 변화를 경험

한다. 생존부모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기

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의논상대로 하기 때문

이다. 생존부모의 의존이 증가할수록 자녀는 유사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생존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가중된다. 

큰 결정거리를 제가 아버지 대신 엄마와 상의하게 된 

위치에 놓이게 된 게 달라진 점이지요. 엄마는 사별하

신 후 집에 있는 큰일들을 대부분 저랑 상의하고 그러

세요. 집안 친척들 간에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상의하고, 엄마 직장에서의 직급 문제라든지, 

생활비 배분 같은 것들, 동생 교육 같은 것도 저랑 많

이 상의하고 그러세요. 옛날보다는 저랑 얘기하는 시간

이 훨씬 많아졌지요. 엄마가 힘든데도 바쁘게 살려고 

하시는 거 보면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버지를 잃은 

저보다는 배우자를 잃은 아픔이 더 클거란 생각에 안쓰

럽고 그래요. 

생존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밀착할수록 부모-자녀관

계에서 역할전도(role reversal)가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한

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연구참여자

들은 “자식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생존

부모를) 보살펴야한다”는 강박적 다짐을 반복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존부모에게 

빨리 효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 미안함,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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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표현하였다. 부모의 “보호자”가 되려는 시도는 한부

모가족의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야기한다.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제가 어서 빨리 직장에 다녀

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돈을 벌어

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지금 

어머니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 친구 어머니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삶 누리면서 사시

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서 

힘든 일을 하셔야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리고 남편

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어머니에

게 제가 자식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른 성공해야한다는 것, 집을 책임

져야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해요. 이제 어린 나이

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엄마를 보면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제 나이가 되

면 이제 취업을 해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

데, 저는 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작년에 A대에 

다시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까먹고 해

서 지금 엄마가 더 힘드신 거 같아요... 부담감 같은 건 

늘 가지고 있어요. 특히 등록금 낼 때요. 엄마는 학교에

서 등록금 반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계세요. 저번 학

기처럼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제

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 냈어요. 엄마한테 부담될까봐서 

혼자 돈 모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밀착되면서 경계선 설정 문제가 야기되고, 

부모-자녀의 역할전도가 강화될수록 자녀는 심리적 부담감

을 느끼게 된다. 대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심리

적 독립을 하고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다. 그

러나 사별 이후 지속된 생존부모의 의존 때문에 청년기 발

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생존부모는 자녀가 소

원해지는 것에 분노를 표시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밀착과 자신의 발달과업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가 심화되면,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이 심화되며 일시적 단절이 나타나기

도 한다.

어머니는 “너희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거나 “엄마 신경 쓸 것 없이 너희 갈 길 찾아가라”면

서 저희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저희에게 많이 

의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는 11시가 다 돼서 들어

갔는데 어머니께서 “자식이 되가지고 집에 혼자 있는 

업마에게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며 어찌

나 화를 내시던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

서는 이렇게 화가 나면 “남편복 없으니 자식복도 없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식 다 필

요 없다면서 신세한탄으로 울면서 끝이 나요. 진심이 아

닌 건 알지만 정말 듣고 있는 순간에는 너무 속이 상해

요. 정말 저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

렇게 화를 내시면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심란해져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제가 미리 어머니 기분을 살피고 

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일찍 들어가야겠

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요.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게 되는 MT 같은 것도 안 

가게 돼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우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는 외로워하시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후회하지 말자”

는 결심을 했는데, 먼저 대화하기,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가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시간이

지만 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예전과 달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

히려 독이 되어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데 자주 싸우

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크게 의지하시는

구나 하고 느낄 때도 많고요. 그러다보니 정작 자유

로울 수 없게 되어 제 역할갈등도 큰 편입니다. 아버지

가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

버지와 다툼이 있어 근 한 달간 연락도 끊겨서 불안합

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갑자기 제 여자 친구에 대해 

심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첫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여자 친구 때문에 가

족을 버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

니다.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이러실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Ⅴ. 논의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별이 가족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별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외체계 및 내체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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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요시되는 효 가치와 

양부모가족 가치가 사별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 가치와 양부모가족 가치는 가

족외체계인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에 의해 전수되고 

강화된다. 사별로 인해 가족이 외체계와의 연계를 상실하

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별가족이 여전히 개방체계

로서 외체계와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가족체계 내의 구

성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외체계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생존부모를 위해 “효도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때문에 사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의 발달단계 

보다 앞선 과업을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을 느낀다. 부모사

별을 경험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강조

하는 서구(Haine et al., 2006; Silverman, 2000)에 비해 

한국사회는 부모의 의무 보다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는 경

향이 있음(정계숙 등, 2007: 35)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외

체계는 양부모가족 가치를 강화하면서 한부모가족을 비규

범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사회

적 낙인을 의식하여 스스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서구 연구들(Silverman, 1994; Vachon 

& Stylianos, 1993)이 부모사별로 인한 사회적 지지나 동정

적 반응을 언급하는데 비해 양부모가족 가치를 기반으로 하

는 한국 맥락에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자

의식이 민감하게 표출되었다.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이 영향력 있는 존재로 등장

하는 것도 서구 선행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는 핵

가족 중심의 서구와 달리 아직까지 확대가족주의를 근간

으로 하는 한국 맥락의 특성을 보여준다. “주위 어르신들”

로 대표되는 비혈연주요타자들도 한부모가족 자녀를 규제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사적영역을 규정짓는 

경계가 서구만큼 명백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별 한부모가족체계 내에서는 자녀가 사별 부모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생존부모와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친다. 사별이 가족내체계의 평형을 깨뜨려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저하시키고 응집력을 낮춘다는 결과(전

미영, 2000)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

와 생존부모 사이에 과도한 밀착이 나타났다. 생존부모가 오

히려 자녀에 대한 의존을 보이면서 생존부모-자녀관계에 

역할전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생존부모와 과도한 밀착은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며, 

때로는 갈등이나 단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학생 자녀만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족 전체의 역동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관점만을 분석하였지만 후속연

구에서 한부모까지 자료수집에 참여시킨다면 가족역동의 

다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별대상에 따른 차

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별부모의 성별이 

야기하는 한부모가족 경험의 차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

다. 특히 가부장주의가 아직 실존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사별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상호작용할 여지가 있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별부모 및 자녀의 성차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은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별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탐색하

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심리학이나 목회상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관계적 측면을 간과한데 

반해 본 연구는 사별이 “전체로서의 가족”에 어떠한 변화

를 야기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사별 한

부모가족의 경험에 대한 귀납적 이론모델은 한국의 사회문

화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

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사별가족에 대한 보다 다

양한 주제와 변인을 다루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적 공헌점은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라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을 이용함

으로써, 기존의 대면인터뷰가 지닌 한계를 넘으려고 시도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면인터뷰는 자기노출을 꺼려하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민감하고 사적인 주

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솔직함을 담보할 수 없었다. 물론 

EFRD는 면접대상의 표정, 몸짓, 정서적 표현 등을 관찰하여 

비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EFRD는 대상 연령층에 대해 높은 접근

성을 가진 의사소통 수단이며, 면접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높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기노출을 증가시키며, 

반성적 사고를 요하는 인지적 정보를 획득할 때 효용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실천적 공헌점은 본 연구결과를 사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사회적 압력, 가족체계내의 경계선 설정 문제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별 한부모가족의 변화된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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